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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28일 수요일 일부

중국 유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기 시작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는 특히 ‘핵심 분야’를

전공하거나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학생들을

포함한 조치라고 AP는 밝혔다. 

중국 유학생은 미국 내 국제 유학생 중 인

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으며, 2023-2024학년

도 기준으로 약 27만 명 이상의 중국 유학생

이 미국에서 학업 중이다. 이는 전체 외국 유

학생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루비오 장관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

의 리더십 아래, 국무부는 국토안보부와 협

력해 중국 공산당과 연관된 학생이나 핵심

분야 전공자를 포함한 중국 유학생들의 비자

를 적극적으로 취소할 것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 시작할 것

▶▶8면으로 계속

중국 유학생 비롯 미국 유학생 수 급격히 감소할 전망
하버드에는 국제 유학생의 비율 15%로 제한할 것 요구

모라 힐리 주지사 왜 ICE 이민단속에 저자세 보이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매

사추세츠내 이민자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어

지지는 가운데, 과거 반트럼프의 선봉장이었

던 모라 힐리 주지사의 반응이 예상보다 조용

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17년 트럼프가 무슬림 국가 출신 이민자

들의 입국을 금지했을 당시 힐리는 당시 주 법

무장관으로서 곧바로 로건 공항으로 나가 해

당 조치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소송을 예고

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주지사가 된 후에

는 “트럼프의 일부 국경정책은 타당하다”

고 언급하는 등 훨씬 온건한 입장을 보이고 있

다.

이에 대해 아시안아메리칸 리소스 워크숍

의 니콜 아이그브렛 대표는 “이민자 커뮤니

티가 철저히 버림받았다 ▶▶10면으로 계속

과거 법무장관시절과 현재 행정수반으로 대응에 한계 
남미 이민자 난입 홍역 겪으며 국경 개방 정책에 반감도 
이민민 단체, 최소한 정확하고 단호한 메세지는 내놔야

<전체 기사 읽기>

모라 힐리 주지사가 아시안어메리칸 하와이 태평양도서지역 주민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주청사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사자춤을 선보이는 무용단과 교감하고 있다. 법무장관 재임시와 달리 최근 트럼
프 행정부의 이민단속에 대해 발언 수위를 조절하면서 이민단체들로 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전체 기사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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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잉글랜드 한국학교협의회, 2025년도 글짓기·손글씨 시상식 및 어린이 사생대회 성료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지역 한국학교협의회(회

장 남일, 이사장 오인식)는 지난 5월

24일 토요일 2025학년도 어린이 글짓

기 및 손글씨 자랑대회 시상식과 제

1회 청소년 꿈 말하기 NE대표 선발

대회, 어린이 사생대회를 성공적으

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내슈아 한마음 한

국학교,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애머

스트 한국학교, 보스턴 장로교회 한

국학교, 보스톤 천주교 한국학교, 북

부보스톤 한국학교 등 6개 학교가 참

가했다.

1부 글짓기 및 손글씨 대회 시상식

은 박현아 총무의 사회로 진행되었

으며, 특별 연사로 초청된 경희대학

교 조현용 교수는 “오늘 상을 받은

모든 학생들의 글들이 재미있고 한

국어 실력도 아주높았다, 창의적인

표현들 덕분에 읽는 내내 웃음을 지

었다”며 “앞으로도 열심히 글을

써서 한국어과 교수로도 진로를 생

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2부로 진행된 어린이 사생대회는

참여한 총 70여 명의 학생들이 각 학

년별 주제 2개 중 하나를 골라 1시간

동안 자유롭게 작품을 완성하는 방

법으로 진행됐다. 유화를 제외한 다

양한 재료의 사용이 허용된 가운데,

학생들은 개성 넘치는 작품을 선보

였다. 이 행사는 손연주 간사의 사회

로 진행됐다.

강상철 협의회 부회장은 환영사에

서 “2세들의 창의적 표현이 담긴 멋

진 작품들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며

“이를 위해 헌신해주신 학부모와

교사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심사를 맡은 김민희(뉴잉글랜드),

최영주(북부보스톤), 이혜린(RISD)

위원들은 “학생들의 뛰어난 작품성

에 감탄했고, 일부 학년은 수상자 선

정을 위해 많은 고민이 필요했다”

고 밝혔다.

한편, 심사 시간 중 개최된 ‘청소

년 꿈 말하기 대회’에서는 뉴잉글

랜드 한국학교의 이준호 학생이

“AI는 꿈꾸지 않는다. 혼이 담긴 나

의 꿈”이라는 발표로 지역 대표로

선발되었다. 이 학생은 오는 6월 14일

7개 협의회 대표들이 참가하는 본선

대회에 출전하며, 8월 9일 공동 교사

연수회에서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

.

대회 수상작 중 각 부문 대상작은

보스톤코리아 지면을 통해 소개될

예정이며, 뉴잉글랜드 한국학교협

의회는 오는 6월 22일 일요일 저녁 온

라인으로 정기 이사회 및 총회를 개

최할 계획이다.

협의회 가입 및 2세 교육 관련 문

의 는  홈 페 이 지  또 는  이 메 일

(kosane2025@gmail.com), 전 화

(508) 523-5389를 통해 가능하다.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턴

협의회(이하 보스턴 평통)가 뉴

잉글랜드지역 청소년을 대상으

로 “2025 보스턴 협의회 해외 청

소년 통일 골든벨 예선 대회”를

6월 8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6시

까지 브루클라인 소재 보스톤 한

인교회 ECC 채플에서 개최한다.

2025 보스턴 협의회 골든벨 퀴

즈 대회는 뉴잉글랜드 지역 중, 고

교생 5학년에서 12학년을 대상으

로 영어와 한국어로 진행되며 한

인 청소년 외에 보스턴 현지 미국

청소년도 참가할 수 있다. 보스턴

평통 측은 성인들과 대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는 코너가 있으므로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보스턴 평통 골든벨 대회에서

선발된 우승자 중 1-2명에게는 7

월 28일부터 7월 30일에 예정중인

모국(한국) 방문 한류체험 및 해

외 전체 우승자가 참여하는 본선

대회(한국 개최)에 참가할 수 있

는 기회가 주어진다.

보스턴 협의회 골든벨 퀴즈 대

회 참가자 최우수상에는 $300(1명

), 우수상에게 $200(1명), 장려상 3

명에게 $100가 수여된다. 수상자

외 참가자 전원에게도 참가상과

소정의 상품이 수여된다.

참가 신청 접수는 6월 6일 오후

12시 까 지

https://docs.google.com/forms/

d/e/1FAIpQLSeMFf726cpq2al

H n r 3 v H _ C o 0 A - o f -

GPq0bcPryrzOM1Q37bFg/viewf

orm  링크를 통해 할 수 있고 그

외 당일 접수도 가능하다. 접수와

관련 자세한 문의는 Puac-

boston@gmail.com 으로 할 수 있

다.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

평통골든벨 예선대회 6월 8일 개최 

제1회 청소년 꿈 말하기 대회 대표도 선발… 수상작, 보스톤코리아에 소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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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말 보스톤 인근 90번도로, 차선 폐쇄로
극심한 혼잡 예상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이번 주말 보스톤 외각에서 90

번 도를 통해 도심을 진입하거나 보

스톤 도심에서 90번도로를 통해 외

곽으로 나가는 경우 대규모 교통혼

잡을 각오해야 한다. 

매사추세츠주 교통부는 교각 공

사로 인해 90번 고속도로의 123번(웨

스턴 95번 교차점)에서 125번(뉴튼

총영사관 출구) 사이 양방향 모두 5

월 30일(금) 밤 9시 30분부터 6월 2일

(월) 오전 5시까지 단 1개 차선만 운

영된다고 밝혔다.

이어 6월 20일(금) 밤 9시부터 6월

23일(월) 오전 5시까지도 동일한 방

식으로 차선을 폐쇄할 예정이다.

이 구간은 평소에도 양방향 모두

상습 정체로 악명이 높은 만큼, 차선

이 1개로 줄어들 경우 사실상 주차장

처럼 변할 가능성이 크다.

교통부는 “공사 기간 동안 극심

한 차량 정체가 예상된다”며 “운

전자들은 사전에 우회 경로를 계획

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 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차선

폐쇄는 MBTA 철도 위를 지나는 90

번 고속도로 교각 교체를 위한 필수

공사”라며 “뉴튼과 웨스턴 경계

의 90번 도로와 95번 도로 인터체인

지에 위치한 8개 교각을 재건설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

교통부는 “운전자들은 공사 구

간의 표지판을 주의 깊게 살피고, 고

속도로를 통과할 때 조심해야 한다

”며 “현장에는 경찰 통제와 함께

차선 축소 안내 표지, 임시 도로벽,

교통 콘, 다양한 안전 표지가 배치돼

차량 흐름을 관리할 것”이라고 밝

혔다.

한편, 공사 기간 동안 프레밍햄 및

우스터를 잇는 MBTA 커뮤터 레일

과 보스턴-알바니를 연결하는 암트

랙 노선은 일시적으로 중단되며, 해

당 구간은 버스로 대체 운행된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 주

지사는 5월 22일 목요일, 주 의사

당 그랜드 스테어에서 아시안 하

와이 원주민 태평양 도서지역 주

민 (Asian American Native

Hawaiian Pacific Islander,

AANHPI)의 문화유산(Heritage

Month)의 달을 공식 선포했다.

이날 행사에는 힐리 주지사를

비롯해 매사추세츠 국제통상청

(Massachusetts Office of Inter-

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의 지반 라마프리야(Jeevan

Ramapriya) 사 무 총 장 ,

AANHPI 커뮤니티 대표들이 참

석했으며, 다채로운 문화공연과

함께 커뮤니티의 기여를 기념하

는 발언들이 이어졌다.

공식 행사에서는 동남아시아

연합 (Southeast Asian Coalition)

의 전통 사자춤(Lion Dance)과

앙코르 댄스 트룹(Angkor Dance

Troupe)의 캄보디아 전통무용이

펼쳐져 행사장을 찾은 이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힐리 주지사는 선포식에서

“AANHPI 커뮤니티는 매사추

세츠의 경제,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들의 유산과 정체

성을 존중하고 기념하는 것은 우

리 모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AANHPI 문화유

산의 달을 맞아 주정부 차원에서

열린 공식 기념행사로, 다양한 커

뮤니티 리더들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지역사회의 포용성과 다

양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

가 됐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모라 힐리 주지사, 아시안 문화유산의 달 공식 선포

123번(95번 교차점)에서 125번(웨스트 뉴튼) 출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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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스타트업 투자, 2021년 정점 이후
급감…여전히 미국 상위권 유지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 지역 스타트업에 대한 벤처 투자

규모가 2021년 정점을 찍은 뒤 크게 줄어

들었지만, 보스톤은 여전히 미국 내에서

손꼽히는 투자 유치 지역으로 자리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피치북(PitchBook)에

따르면, 2024년 보스톤 지역의 벤처 펀딩

규모는 약 62억 달러로, 2021년 170억 달

러에 비해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

다. 그러나 이 수치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보스톤보다 더 많은 투자를 유

치한 곳은 실리콘밸리와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뉴욕뿐이다. 이들 주요 투자 도

시들 역시 보스톤과 유사한 하락폭을 기

록했으며, 뉴욕은 오히려 더 큰 감소율

을 보였다.

보스톤 지역의 벤처 투자 건수 또한

줄어들었다. 2021년에는 1,100건이 넘는

거래가 체결됐지만, 2024년에는 900건 이

하로 감소했다. 이는 투자금액이 줄어들

었음을 보여준다.

높은 금리는 투자 심리 위축과 자금

조달 비용 상승이라는 이중 압박으로 작

용해, 투자 전반을 냉각시키고 있다. 그

럼에도 보스톤은 미국 내에서 ‘인구 대

비 벤처 투자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로, 여전히 높은 투자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인구 규모로는

16위인 매사추세츠 주는 벤처 투자 규모

기준으로는 5위에 올라 있다.

특히 보스톤의 유니콘 기업 수는 캘리

포니아 다음으로 많다. 피치북이 선정한

상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 유니콘 기업 30

개 가운데 매사추세츠 소재 기업은 5곳

으로, 기후기술 기업 폼에너지(Form

Energy), 소프트웨어 업체 트랙스 리테

일(Trax Retail)과 스닉(Snyk), 농업기

술 기업 인디고(Indigo), 헬스테크 기업

발로(Valo) 등이 포함된다.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더욱 돋보인다.

피치북이 선정한 생명과학 분야 유니콘

25개사 중 6개가 매사추세츠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앞서 언급된 인디고, 발로

외에 테세라 테라퓨틱스(Tessera

Therapeutics), 제너레이트 바이오메디

신스(Generate:Biomedicines), 지속가

능 식품 기술기업 이나리(Inari), 헬스

웨어러블 업체 우프(Whoop) 등이 포함

된다.

보스톤은 여전히 기술과 생명과학 혁

신의 중심지로서, 벤처 캐피털 투자자들

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서의 입지를 굳

건히 하고 있다.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

벽 기자 = 의료비로 발생한 부

채를 크레딧리포트에서 제외시

키려던 소비자금융보호국

(CFPB)이 트럼프 정부 산하에

서 입장을 선회해 이 규정을 철

회하려 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말기인 지난 1

월,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은 의료비 부채를 크레딧리포

트에서 제거하는 규정을 확정

했다. 이는 약 1,500만 명에게 영

향을 미치며, 490억 달러 규모의

의료 부채를 크레딧리포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새

CFPB 지도부는 해당 규정의 시

행을 도리어 막는 입장으로 바

뀌었다. 

원래 규정은 의료비 부채를

크레딧리포트에서 완전히 제외

하도록 했지만, CFPB는 최근

소비자데이터산업협회(CDIA)

등 원고 측과 함께 해당 규정이

법적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법원에 무효화를 요청했다.

신용업계는 “의료비 정보가

빠지면 대출자가 정확한 상환

능력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반

대한다. CDIA 측은 “크레딧리

포트는 완전하고 정확해야 하

며, 그 정보는 대출자와 차용자

모두에게 중요하다”고 주장한

다.

전국소비자법센터(NCLC)

는 CFPB가 행정절차법을 무시

하고 소송으로 규정을 폐지하

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 규정은

2년간 74,000건 이상의 공공 의

견과 병원협회, 의사회, 암학회

등의 지지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었다.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의

션 조던 판사는 이 규정의 시행

을 3월 15일에서 7월 28일로 연

기했으며, 6월  11일  무효화 여

부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

다. 

엑스페리언(Experian), 트랜

스유니언(TransUnion), 에퀴팩

스(Equifax) 등 주요 크레딧평

가기관들은 이미 일부 의료 부

채를 자발적으로 리포트에서

제거하고 있다. 예를 들어, $500

이하의 의료비 부채나 1년 미만

경과된 항목 등은 크레딧리포

트에 반영되지 않는다.

2024년 기준, 약 12개 주는 의

료 부채에 대한 크레딧 영향력

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

을 시행 중이다. 캘리포니아, 뉴

욕, 콜로라도 등은 이미 대부분

의 의료 부채를 크레딧리포트

에서 제외하고 있다.

매사추세츠주는 의료 부채를

신용보고서에 포함시키기 전에

180일의 유예 기간을 두고 있다.

현재 상원에 크레딧리포트에서

의료 부채를 제외하는 법이 2월

상정되어 통과됐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트럼프 행정부, 의료비 크레딧리포트 제외 규정 철회
수백만 크레딧 점수에 타격 우려
바이든 정부의 의료 부채 보고 제외 규정 뒤집어 법원에 소송

미국 다른 주요 도시도 투자 급감, 뉴욕은 하락 폭 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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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미국 고등교육

기관과 중국 간의 관계를 둘러싼 감

시가 강화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달 초 공화당 의원들은 듀크대학

에게 중국 유학생이 연방 연구기금

이 투입된 연구에 접근할 수 있다며

중국 대학과의 제휴를 중단하라고

압박했다. 

지난주 국토안보부는 하버드 대

학의 국제 유학생 등록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으며, 크리스티 노엄 장

관은 하버드가 중국 공산당과 협력

하고 있으며, 중국 신장 생산건설병

단 출신 인력 양성에 관여했다고 주

장했다.

또한 루비오 장관은 비자 신청자

들의 SNS 활동에 대한 심사를 강화

하는 지침을 준비하며 국제 학생에

대한 새 비자 인터뷰 일정도 중단했

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련의 조치들

은 미국에서 유학 중인 국제 유학생

들에게 큰 불확실성을 안기고 있다.

올해 초 ICE는 이스라엘-하마스 전

쟁에 반대하는 캠퍼스 시위에 참여

한 학생들을 체포하거나 추방 시도

했으며, 수천 명의 유학생 합법 신분

을 갑자기 종료시켰다가 이후 번복

한 바 있다.

위스콘신대학교 폴란드 출신 유

학생 블라디슬라브 플라카는 비자

갱신과 어머니 방문을 위해 폴란드

방문을 계획했으나, 인터뷰 일정이

무기한 중단된 상황에서 여행이 불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이 시스템을 믿을 수 없다”며 미국

에서 학업만 마치고 귀국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

서 시작된 중국과의 학술 교류 제한

정책의 연장선으로, 그는 올해 4월

교육부에 외국 기금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지시했고, 과거 중국, 러시아

등 적대국으로부터 자금이 유입된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루비오 장관의 발표 직전, 이스턴

미시간 대학교는 두 개의 중국 대학

과의 공학 프로그램 제휴를 종료한

다고 발표했다. 이는 하원 중국공산

당 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이었다.

미국에는 약 110만 명의 국제 유

학생이 있으며, 이들은 연방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대부분 전액 등

록금을 내는 중요한 수입원이다. 2

만명이 넘는 국제 유학생을 보유하

고 있는 노스이스턴 대학교는 비자

지연에 대비한 비상 계획을 마련하

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루비오 장관은 향후 중국 및

홍콩 출신 비자 신청자에 대해 심사

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SNS 계

정 제출은 2019년부터 의무화되어

있었다. 하지만 새 지침은 추가적인

정보 수집과 심사를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PEN 아메리카의 조나단 프리드

먼은 “미국의 오랜 지적·문화적

교류 허브로서의 위상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현재 국제

유학생 비중이 25%를 넘는 하버드

의 외국인 비중을 15% 수준으로 낮

춰야 한다고 밝혔다. “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미국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길 바란다”고 트럼프는

말했다.

하버드에 대한 국제 유학생 수용

금지 조치는 국토안보부가 해당 학

생들이 폭력이나 시위에 연루되었

는지를 파악하고자 정보 제공을 요

청하면서 비롯되었다.  

하버드의 응답이 불충분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과격한 지

역에서 온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

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학생들

에 대한 추가 심사의 필요성을 강조

했다.

현재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

드에 대한 연방 지원금 26억 달러 이

상을 삭감했으며, 이는 학교의 정책

과 운영 방식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버드는 이에 맞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트럼프 행정부가 27일(화)

모든 연방정부 기관에 하버드대학

교와의 기존 계약을 종료하거나 다

른 대학으로 즉각 이전하라는 지시

를 내렸다.

이 같은 지시는 연방정부 계약을

총괄하는 연방총무청(GSA)의 조

시 그루엔바움(Gruenbaum) 국장

이 서명한 공식 서한을 통해 전달

됐다. 그루엔바움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유대주의 특별대책반

의 핵심 인사로, 하버드를 겨냥한

연방정부의 압박 조치를 주도해 왔

다.

이번 조치는 하버드와 정부 간

남아 있는 모든 거래 관계를 단절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앞서 트럼

프 행정부는 하버드에 제공될 예정

이던 약 30억 달러(약 4조 원) 규모

의 보조금과 계약을 취소한 바 있

다. 현재 하버드가 유지 중인 연방

계약은 약 1억 달러에 달하며, 국방

부의 경영 교육 프로그램과 보건복

지부의 에너지 음료 관련 연구 프

로젝트도 포함돼 있다.

그루엔바움은 서한에서 하버드

가 “인종차별”을 하고 있다고 주

장하며 계약 중단의 이유를 설명했

다. 그는 대법원이 전국 대학에서

인종을 고려한 입학정책을 금지한

판결에서 드러난 하버드의 입학관

행을 근거로 들었다. 하버드 측은

이후 입학 정책을 전면 개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한은 또한 하버드가 남성, 백

인, 이성애자를 채용 과정에서 차

별하고 있다며, 행정부가 해당 사

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버드 측은 이 같은 주장

을 부인하고 있다.

이번 서한은 트럼프 행정부의 하

버드에 대한 압박이 단순히 반유대

주의 대응 미흡에서 시작되어, 이

제는 인종, 성별, 성적 지향 등 보다

광범위한 차별 문제로 확대되고 있

음을 보여준다. 서한에서는 하버

드의 반유대주의 대응 역시 계약

해지의 사유로 명시됐다.

“계약 종료나 전환에 있어 여러

분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루엔바움은 밝혔다. 그는 현재

연방총무청 산하 연방조달서비스

(FAS)의 국장직을 맡고 있다.

이번 서한은 5월 27일 자로 작성

된 최종본으로, <보스톤글로브>가

단독 입수해 보도했다. <뉴욕타임

스>는 이보다 앞서 해당 서한의 초

안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전체 기사 읽기>

트럼프 정부, 정부기관 하버드에 모든
지원 중단 지시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 시작할 것
▶▶1면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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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29일 졸업식을 앞둔 하버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깊은 불안

감과 함께 학교의 미래에 대한 우

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보스

톤글로브가 28일 전했다.  

이번 주 하버드스퀘어는 학위

를 수여받을 졸업생들과 그 가족

들로 붐볐지만, 이들의 마음속에

는 졸업에 대한 감회와 함께 불안

이 도사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은 하버드에 대한 약 30억 달러의

연방 자금 지원 중단, 비영리단체

지위 박탈, 외국인 유학생 수용 제

한 등의 조치로 위협을 가하고 있

어 일부 학생과 가족들은 이로 인

한 직접적인 피해를 우려하고 있

다.

하버드 법대 졸업생의 어머니

인 뉴욕 출신의 변호사 줄리 실즈

는 “마치 SF 영화나 공포영화 같

다”고 표현했다. “어딘가 멀리

서 벌어지는 일처럼 보였던 일들

이 이제는 이곳, 바로 우리에게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가 캠

퍼스 내 반유대주의를 제대로 대

응하지 않고 있으며, 인종 차별적

입학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주

장하며 모든 연방정부의 지원을

중단시켰다. 

실즈는 “표현의 자유와 같은

헌법적 권리가 내가 자라던 시절

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뤄지

고 있다”며 “지금 세상은 너무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졸업생들

에게는 그 충격이 더 클 것”이라

고 말했다.

켈틱 언어 및 문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토니 비트는 “이건 명

백히 보복성 정치”라며 “겉으

로는 반유대주의와 이념적 편향

에 대한 보호라고 주장하지만 전

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졸업을 앞둔 유학생들의 불안

은 더욱 크다. 태국 출신의 캄사이

나와프루엑은 지난해 11월 학업을

마치고 현재 MBTA에서 근무하

고 있지만, F-1 비자가 연장되어

야만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그

녀는 “비자를 취소할 수 있다면,

나의 취업허가서(EAD)도 무효화

된다”며 “주변 친구들 중 몇 명

은 유학생 등록 제한 이후 바로 해

고당했다”고 말했다.

파키스탄 출신 귀화 미국 시민

모비 후마윤도 IT 석사 학위를 받

으며 “표현의 자유의 창문과 문

이 닫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견 차이가 법을 어긴다

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사회를 더 낫게 만드는 기회”라

고 덧붙였다.

과학 연구비 삭감의 위협 또한

하버드의 연구력은 물론 미국의

경쟁력 자체를 약화시킬 것이라

는 우려가 크다. 컴퓨터공학 석사

과정을 졸업하는 유대계 데이비

드 레빈은 “만약 박사과정을 고

려하고 있었다면, 지금의 상황은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을 것”이

라며 “트럼프는 보호하겠다고

한 유대계들에게도 해치고 있다

”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상황이 공

동체의 결속을 불러일으키고 있

다고 보스톤글로브는 지적했다.

알츠하이머 연구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1982년 졸업생 엘리자

베스 애덤스는 “이러한 연구가

중단될 수도 있다. 내 어머니도 알

츠하이머로 돌아가셨기에 더욱

개인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공

화당 중도 성향이라는 그녀는 “

이번 조치들엔 트럼프 개인의 감

정이 개입된 것 같다”고 평가했

다. 애덤스는 정부가 유학생 수용

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학교에 기부를 했다고 밝혔다.

80세의 동문 피터 코놀리는 “

하버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처럼

보인다”며 캠퍼스를 다시 찾았

고, 졸업생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저항 의식이 나타

나고 있다.

하버드 컬리지 2025년 졸업생 라

이언 도안-응우옌은 “대학이 연

방정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은 점

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오히려 자신의 진

로에 영향을 주었으며, 법학 분야

진출을 고려하게 되었다고 밝혔

다.

교육학 석사 졸업생 가레스 클

리블랜드는 “캠퍼스 내 다양한

갈등을 겪은 사람들이라도 트럼

프 정부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

했다.

육군 예비군 출신으로 문예창

작학 석사를 마친 앤젤 바르가스

는 “이건 우리 모두를 모욕하는

일”이라며 “내가 봉사하며 지

키려 했던 가치에 대한 배신”이

라고 분노를 표했다.

hsb@bostonkorea.com

고 느끼고 있다”며 “ICE가 위헌적

인 단속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주정

부는 어디에 있느냐”고 비판했다.

실제로 최근 낸터킷과 마사스빈야

드에서 ICE가 40명을 체포한 사건 이

후에도 힐리 주지사는 “불법 체류

범죄자를 단속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체포는 지역사회를 불안하게 만든다

”고 다소 절제된 반응을 보였다. 우

스터의 이민자 체포 항의의 시위 상

황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갔다. 

주지사의 이런 입장에 대해 정치

분석가들은 과거 법무장관 시절과

달리 주 전체를 대표하는 행정 수반

으로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면 충

돌이 연방 차원의 보복이나 재정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도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략가 토니 시뇰리는 "법

무장관 시절에는 마치 권총을 휘두

르듯 강경한 정치인이었지만, 지금

은 주지사로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

해 공개적으로 공격만 할 수 있는 입

장이 아니다"며 "지금은 행정 책임자

로서 주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고려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몇해 이민자의 대거 유

입으로 주 쉘터 시스템이 홍역을 겪

으면서 국경 개방 정책에 대한 문제

점을 인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힐리 주지사는 바이든 행

정부 시절에는 국경 개방 정책에 비

판적인 입장을 드러내며 이민자 유

입 자제를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트

럼프의 정책이 실질적으로 국경을

봉쇄하고 주의 쉘터 시스템 부담을

완화시켰다는 점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은 진보 진영을 자극하고 있다. 

매사추세츠대 정치학과 루이스 히

메네스 교수는 “그녀는 이민자 수

용 문제의 책임자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정치적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

라면서도 “일부 정책에 동의하는 순

간 전체 메시지가 약해진다”고 지

적했다.

진보단체들은 힐리 주지사가 ICE

를 ‘무소속 연방기관’으로 규정하

고, 로컬 경찰의 협조를 금지하며, 피

해 이민자를 위한 보상기금을 마련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주청사 앞 시

위, 지역 정치인들의 공동 서한 제출

등 요구는 계속되고 있지만, 실제적

으로 연방기관인 ICE의 활동을 중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한계가 있

다. 

그럼에도 국제난민지원기구 IINE

의 제프 틸먼 대표는 “힐리가 ICE

를 직접 막을 수는 없지만, 연방 차원

의 이민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다시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의 국경 봉쇄는 합

법적인 이민경로를 무너뜨리고 혼란

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비인도적

조치”라며 “그런 상황에 대해 주

지사가 분명히 비판해야 한다”고 말

했다.

힐리는 여전히 관세, 연방지원금

삭감, 하버드 유학생 제재 등 트럼프

의 다른 정책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

판하고 있지만, 유독 ICE 관련 사안

에서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모라

힐리는 살아는 있는가?”라는 비아

냥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보스톤글로브는 지적했다.    

모라 힐리 주지사 왜 ICE 이민단속에 저자세 보이나하버드 졸업생들, 트럼프 정부 압박 속 두려움과
혼란 속 졸업

<전체 기사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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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스웨덴의 전기 보트가 세계

최초로 유럽에서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하는 데 성공했다. 칸델라

(Candela)의 수중익 전기보트 C-

8 폴스타 에디션(C-8 Polestar

Edition)은 스페인 소토그란데에

서 북아프리카의 세우타까지 약 24

해상마일(해리, 약 44km)를 한 시

간 만에 주파하며 전기 선박의 새

로운 가능성을 입증했다.

이번 항해는 단순한 이동을 넘

어 기술적 도약을 상징한다. C-8

은 수면 아래 장착된 두 개의 수중

익(하이드로포일)을 이용해 선체

를 들어올려 물 저항을 크게 줄이

고, 에너지 소비를 일반 고속선보

다 약 80% 절감한다. 이를 통해 짧

은 시간 내 해협을 횡단할 수 있는

충분한 전기 항속거리를 확보했다

.

칸델라는 이번 시험 항해를 통

해 향후 정기 운항 예정인 P-12 전

기 수중익 페리의 가능성을 보여

주고자 했다. P-12는 30명을 수송

할 수 있으며, 스톡홀름 대중교통

에서 이미 운항 중이다. 기존 디젤

페리에 비해 운영비를 대폭 줄이

고, 승객의 이동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칸델라 CEO 구스타브 하셀스

코그는 “기존 대형 페리가 접근

하지 못하는 연안 도시를 연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빠른 교통

수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칸델라는 기존 운송수단을 보완

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 없이 이

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

다.

지브롤터 해협은 대서양의 차가

운 해류와 지중해의 따뜻한 해류

가 만나는 곳으로, 해류의 흐름이

매우 강하고 해상 기상이 자주 변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작은

선박에는 매우 도전적인 항해 환

경으로 여겨지며, 파도와 요동이

심해 멀미에 취약한 승객에게도

큰 부담이 되는 해역이다. 일반적

으로 하이드로폴릭 선박은 거친파

도도가 치는 바다에서는 수중익이

제대로 작동하기 않거나, 수면 위

로 부상하지 못해 성능이 떨어지

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조건은 칸델라가 자랑하

는 컴퓨터 기반 수중익 제어 시스

템을 시험해보기에 이상적인 환경

이었다. 이 시스템은 종종 ‘멀미

치료제’에 비견될 정도로 승객의

안정을 유지해주는 기술로, 파도,

바람, 해류 등을 감지하는 센서를

통해 초당 최대 100회까지 수중익

각도를 자동 조절한다. 이로 인해

마치 보트를 타기보다 하늘을 나

는 듯한 부드러운 주행감을 제공

한다.

하셀스코그는 “제어 시스템은

최신 전투기의 운행조정과 유사하

며, 탑승 중 파도를 거의 느낄 수 없

었고, 동행한 사진 촬영 보트는 심

하게 요동쳤다”고 설명했다.

이날 항해에 사용된 에너지는

약 40kWh로, 전기요금 기준 8유로

(약 1만2천원) 수준이다. 반면 같

은 크기의 휘발유 보트는 50리터를

소비해 90유로가 들었다. 이는 약

90%의 운용비 절감 효과다.

칸델라는 이번 항해를 북아프리

카 전력회사 아반그린(Avan-

green)과 공동으로 추진했다. 아반

그린은 세우타 최대 태양광 발전

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협

력을 통해 해상 전기 인프라 확장

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칸델라의 C-8 폴스타 에

디션은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와

협업해 디자인된 최신 모델이다.

폴스타가 공급한 69kWh 배터리

를 탑재해 최대 57해리(약 105km)

까지 항해할 수 있으며, 30분 만에

80%까지 급속 충전이 가능하다.

수중익은 폴스타의 상징색인 스웨

디시 골드로 도색돼 고성능 기술

력을 강조했다.

칸델라는 현재 독일 베를린, 미

국 타호호, 사우디아라비아 네옴,

뉴질랜드 등 세계 주요 해역에서

P-12 노선 운영을 확정했으며, 지

중해 연안에서도 신규 노선 개설

을 추진 중이다.

hsb@bostonkorea.com

전기 보트, 유럽-아프리카 첫 횡단 성공…역사적 항해 달성

<전체 기사 읽기>

수중익선으로 일반 고속선보다 연료 80% 절감
파도 심한 지브로올터 해협에서 부드러운 주행감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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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첼리스트 요요마와 보스톤

심포니 오케스트라(BSO)가 협력

한 인문학 시리즈 <과거, 현재, 미

래: 음악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가 오는 8월 2일부터 12일까지 탱

글우드에서 열린다. 이 시리즈는 4

개의 강연과 4회의 음악 공연으로

구성되며, 음악과 인간성, 창조성

과 교육, 인공지능 시대의 인문학

에 대한 성찰을 담는다.

탱글우드 학습연구소(Tangle-

wood Learning Institute, 이 하

TLI)가 매년 주최하는 <스포트라

이트 시리즈> 역시 8월에 열린다.

올해는 요요마와 역사학자 헤더

콕스 리처드슨(8월 2일), 예술평론

가 세바스찬 스미와 음악가 샘 아

미돈·샤자드 이스마일리(8월 9일

),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 비제이

굽타와 언론인 스티브 로페즈, 줄

리어드 음대 COO 레슬리 로젠탈

(8월 23일)이 무대에 오른다.

8월 10일에는 팟캐스트 <온 비잉

(On Being)>의 진행자 크리스타

티펫이 프린스턴 대학의 역사학자

D. 그레이엄 버넷과 함께 인공지

능 시대의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연다.

요요마는 “수천 년 동안 인문

학은 창조와 파괴의 시대를 헤쳐

나가는 길을 제시하고 진실을 찾

고 신뢰를 쌓는 역할을 해왔다”

며 “BSO와 함께 음악의 본질과

인간됨을 성찰할 수 있어 기쁘다

”고 전했다.

<과거, 현재, 미래: 음악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주요 일정

8월 2일 (오자와홀)

요요마 & 역사학자 헤더 콕스

리처드슨

주제: 1803년의 역사적 의미와

베토벤 교향곡 3번 '영웅'

8월 3일 (쉐드)

요요마, 레오니다스 카바코스,

안투안 타메스티, 에마누엘 악스

와 함께하는 베토벤 프로그램

8월 8일 (오자와홀)

요요마와 BSO 단원들의 프랑스

작곡가(생상스, 포레, 불랑제) 작

품 프렐류드 콘서트

8월 9일 (오자와홀)

세바스찬 스미, 샘 아미돈, 샤자

드 이스마일리

주제: 창조의 과정과 스승과 제

자 간의 전승

8월 10일 오전 (린드센터)

<온 비잉 라이브> - 크리스타 티

펫 & D. 그레이엄 버넷

주제: 인공지능 시대의 인문학

은 생존할 수 있는가?

8월 10일 오후 (쉐드)

요요마 & BSO 부지휘자 사미

라시드, 생상스 첼로 협주곡 1번 연

주

8월 12일 (클락 아트 인스티튜트

)

‘프랑스 음악과 예술의 밤’ -

포레 피아노 4중주 연주 및 세바스

찬 스미의 미술 강연

8월 23일 (오자와홀) 비제이 굽

타(바이올리니스트, Street Sym-

phony 창립자) 스티브 로페즈(LA

타임스 칼럼니스트, <더 솔로이스

트> 저자) 사회: 레슬리 로젠탈(줄

리어드 음대)

이번에 새로 발표된 행사 티켓

은 5월 30일(금) 오전 10시부터

tanglewood.org에서 구매할 수 있

다. 요요마의 기존 공연 티켓은

bso.org에서 판매 중이며, 프랑스

예술의 밤 프로그램은 클락 아트

인스티튜트 웹사이트에서 예약 가

능하다.  

탱글우드, 요요마와 함께하는 인문학 시리즈 개최

<전체 기사 읽기>

<과거, 현재, 미래: 음악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주제로
8월 2일부터 12일까지 4개의 강연과 공연… 인공지능과
인문학 주제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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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뉴잉글랜드지역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수상작

전체 대상 (저학년 부문): 박하은(4학년,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전체 대상 (고학년 부문): 손예람(6학년,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특별상(전년도 전체대상 수상자): 이준호(11학년,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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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2025년 뉴잉글랜드지역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수상작

Kinder 금상:임시아(보스톤) 1학년 금상:최은솔(뉴잉글랜드) 2학년 금상:이유진(애머스트)

3학년 금상:강지구(뉴잉글랜드) 4학년 금상:정지안(뉴잉글랜드) 5학년 금상:백지유(뉴잉글랜드)

6학년 금상:최시온(북부보스톤) 9학년 금상:김주연(뉴잉글랜드)8학년 금상:김예린(애머스트)

Kinder 금상:소하임(북부보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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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문策問 이란 말이 있다. 책문

은 조선시대 과거科擧의 최종시

험이다. 마지막 관문인데 임금이

직접 출제하기도  했다. 당시대의

시급한 문제가 곧잘 화두였다고

도 했단다. 임금의 고민거리에 대

한 대책과 방안을 주문했던 거다. 

눈에 띄이는 몇 책문이다. 광해

군이나 중종 그리고 명종의 질문

인게다. 이 임금님들도 성군으로

칭송되는지 그건 모르겠다. 그러

나 임금의 고민이 책문에 고스란

히 담겨있다. 옳바른 정치와 위기

에 대한 공포감등을 말한다. 

지금 가장 시급한 나랏일은 무

엇인가_광해군

섣달 그믐밤의 서글픔, 그 까닭

은 무엇인가_광해군

이 나라가 처한 위기를 구제하

려면_광해군

그대가 공자라면 어떻게 정치

를 하겠는가_중종

나라를 망치지 않으려면, 왕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_명종 

세종때 책문은 한껏 인상적이

다. 세종임금이 묻는다. ‘인재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건국초기

에는 훌륭한 인재가 귀했을텐데,

두루 발굴하고자 하는 세종임금

의 노력이 엿보이는 거다. = 책문

이 있다면 젊은 신하들의 방안과

당찬 답변이 따라 나온다. 요즈음

한국정세에도 귀감이 될만 하다.

임금은 책문에서 적을 대하는 방

법으로 정벌과 화친인가를 제시

한다.  모욕을 당하지 않으면서도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방법을 묻

고 있는거다. 대답하는 대책은 현

명하다. 힘에 의한 정벌이 원칙이

라 했고, 화친은 형세에 달려 있다

고 설파했던 거다.  현시대에도 물

음과 답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

나 싶다. 

명종임금이 내린 책문 역시 긴

박함이 넘친다. 관리를 어떻게 등

용해야 하는가는 질문이다. 당시

에도 인재의 올바른 선택이 중요

한 일이였음에 틀림없다. 젊은 관

리의 답변이다. 자리에 알맞는 인

재를 등용할 것이며, 권한을 주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게 해야 한

다고 답한다.  현명한 답변인데,

현세의 채용원칙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에서 한창 대통령선거바람

이 인다. 듣기에도 뜨거운데, 한국

대통령은 엄청난 권한이 주어진

다고 들었다. 권한이 크지 않아 역

량을 펼칠수 없다는 변명은 통하

지 않으리라. 과연 몇년간 한국을

맡길수 있는 인재가 있는가?

현시대엔 임금대신 유권자가

책문을 내린다. 요즈음 책문제목

은 어떠한가? 경제인가 정치인가.

아니면 안보인가. 둘다 인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

에레미아 36:16)

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980회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300용사 부흥단 '창단 3주년 기념 감사예배'에 참석하고...

한담객설閑談客說: 책문과 대책

지난 5월 24일(토) 경기도 평택 소재

‘300용사 부흥단 영성원’에서 <300용사

부흥단(대표총재 정주갑 목사)> ‘창단 3

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있었다. 대표총재

정주갑 목사, 사무총장 신요한 목사, 서기

진장용 목사, 회계 이학재 목사, 예배위원

장 황우선 목사, 관리위원장 임통개 목사,

봉사위원장 김경혜 목사 홍보위원장 신 영

선교사 임원들과 함께 전국 각 지역 지부장

들과 용사들, 찬양 사역자들과 그 외 각 단

체의 귀한 대표 목사들 100여 명이 모여 하

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렸으며 감사

와 축하의 은혜로운 기념 감사예배를 드렸

다.

<300용사 부흥단 표어> “큰 용사여 여호

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삿 6:12)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

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

라 하셨느니라”(신 2:25)

<300용사 부흥단 ‘횃불기도회’>는 한

국 10도의 각 지부(서울—>제주도까지)가

있고 사이판, 일본, 미국 LA본부(본부장

백지영 목사 7개 지부), 미국 뉴욕 효성지부

(지부장 김영환 목사), 뉴욕 퀸즈침례지부(

지부장 최웅석 목사), 필리핀 총괄본부장(

양승원 목사) 필리핀 현지 본부장들 관할

아래 150여 개의 지부가 있다. 지금 준비하

고 있는 100여 지부를 합하면 300개 정도의

지부가 세워진다. 

한국 본부에서는 대표총재 정주갑 목사

를 위시해 임원들과 용사들이 2025년 11월

11일 11시에 ‘필리핀 2만 명 집회(횃불기

도회)를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다. 창단 3주

년을 맞아 이렇게 활발한 활동이 이뤄지는

것을 보며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

는 것이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한

것을 지금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겠는가. ‘하나님 나라 확

장’에 쓰임 받는 용사로서 군사로서 감사

하며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

하는 삶이 목적있는 삶이고 가치있는 삶이

아니겠는가. 

여느 단체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매 번

참여하며 느낀다. 참석하는 임원 목사들과

용사 목사들을 만나면 참으로 겸손하고, 검

소하고, 배려있고, 말씀 중심과 기도 중심

의 사역자들임을 느낀다. 매 기도회 때마다

구국기도회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울부짖

으며 혼신을 다해 <300용사 부흥단 ‘횃불

기도회’>는 뜨겁게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 여느 단체들처럼 재정적인 부분이 넉넉하

지도 않다. 다만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주신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는 단체인 것이다. 참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사역임에 틀림없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목사들은 여기저기

참으로 많은데 ‘진정 하나님께 무릎꿇고

기도하는 목사’는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

다. 나와 나의 가족의 안위와 내 것을 먼저

챙기고자 하는 그 욕심으로 더 깊고 더 넓

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일 때가 많다. 한국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기도로

함께하는 소박한 목사들을 만나며 마음이

평안하고 넉넉해지는 것이다. 세상의 욕심

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혼

신을 다하는 이들을 만나며 바로 여기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고 ‘예수의 부

활’을 만나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나 자신을 잘 안다

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나를 제대로 볼 수 없

다. 내가 살고 싶은 ‘나’를 ‘나’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이다. 이럴 때 가장 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은 서로에게 있는 ‘하

나님의 형상’을 만나면 그때서야 ‘제대

로인 나’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참으로

신기하고 놀랍다는 생각을 거듭해 본다. 아

, 그렇구나! 하고 말이다. 자연을 보면서 그

런 느낌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가 참 많았다

. 요즘은 사람을 만나며 그 사람 속에서의

진정한 참사람을 만난다.

모두가 감사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서 역사하신다. 때로는 관계 속에서 실망과

절망을 하게 하는 것도 사람이요. 또한 기

쁨과 행복을 주는 것도 사람이다. 나도 그

속에 속한 창조주가 빚어주신 하나의 작은

피조물임을 깨달을 때 겸손과 사랑이 절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다. 아직도 먼 길 그

러나 가야할 길, 그 길 가운데서 만나는 또

하나의 ‘나’를 발견하는 참 삶의 춤꾼이

길 기도한다. <300용사 부흥단 창단 3주년

기념 감사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께 감사

와 찬양을 또 올려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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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하루

7~8시간 수면을 취하고도 피로에 시달리는 이

들이 적지 않다. 이 중 상당수는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을 겪고 있지만, 단순히 수면의 습관

문제로 여기고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삶의 질은 물론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

는 질환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코골이는 수면 중 목 근육이 이완돼 기도가

좁아지고, 좁아진 통로로 공기가 빠르게 지나

가며 생기는 기도 진동음이다. 일반적으로 남

성에게 많이 나타나지만, 여성도 폐경기 이후

빈도가 높아질 수 있다. 보통 코골이는 수면 중

무의식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

는 것은 매우 어렵고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

아야 한다. 

코골이를 유발하는 주요 해부학적 원인 중

하나는 비중격만곡증이다. 비중격은 코 안을

좌우로 나누는 구조물로, 외상이나 성장기 연

골과 뼈의 불균형으로 휘어지는 경우가 흔하다

. 이로 인해 코 안의 공간이 비대칭해지면서 기

도가 좁아지고, 결과적으로 코골이, 수면무호

흡증, 비염, 축농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비만

도 코골이의 위험요소다. 코와 목 부위 지방이

쌓여 비강이 좁아지고, 혀 부위도 두꺼워지면

서 기도까지 막아 코골이를 유발하게 된다. 

수면을 충분히 취했는데도 피로가 풀린 느낌

이 들지 않고, 낮에도 계속 졸리다면 수면무호

흡증을 의심해야 한다. 수면 중 무호흡 상태가

반복되면 뇌와 전신에 산소 공급이 불안정해지

고, 이에 따라 기면증, 만성 피로,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우울감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

다. 일부는 운전 중 졸음, 업무 중 집중력 저하

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위험한 상황을 겪기도

한다.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은 단순히 잠버릇으

로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비중격만곡

증이 동반된 경우, 숨길의 구조적인 문제로 증

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 호흡이 빈번하게 정

지되는 증상으로 코골이가 심한 환자에게 흔히

동반되는 편이다. 종류는 크게 수면 중 상기도

가 좁아지며 발생하는 폐쇄성 수면무호흡증과

숨을 쉬려는 노력 자체가 일시 정지하는 중추

성 수면무호흡증으로 나뉜다. 

수면무호흡증은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

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호흡에 장애를 일으

켜 증상이 장기간 지속될수록 혈액 내 산소의

농도는 필연적으로 저하된다. 다양한 합병증이

동반돼 40대부터 60대 환자들의 돌연사 위험도

높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비강, 비인두, 인두

등 상기도 이상을 확인하는 진찰과 함께, 수면

다원검사(PSG)로 수면 중 무호흡 발생 여부와

정도를 파악해야 한다. 수면다원검사는 여러

기구를 이용해 수면 중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기록, 분석하는 검사로 수면의 심각한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 필수적으로 진행

할 필요가 있다.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증 치료는 안면 및 두

경부 CT촬영, 수면다원검사 등을 통해 환자 상

태를 확인한 후 검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치료

법을 선택해야 한다. 증상이 심하거나, 구조적

문제로 보존적 치료의 한계가 있다면 비중격

교정술 등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비중격만곡증으로 인한 코골이나 수면무호

흡증은 단순히 숨길을 넓히는 것에 그치지 않

고 코 기능과 심미성까지 함께 고려한 이비인

후과적 접근이 중요하고, 풍부한 수술 경험과

안전한 시스템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은 단

순한 생활 습관이 아닌 진료가 필요한 수면 질

환이므로 증상이 지속되어 일상생활 불편을 준

다면, 전문 의료진 상담과 진단으로 조기에 적

절한 치료에 나서야 한다.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 습관 아닌 치료 필요한
질환”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
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
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문의 :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 팀장
Kakao ID : huramkorea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H+양지병원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
습관 아닌 치료 필요한 질환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코골이와 수면무

호흡증에 대해서 휴람 의료네트워크 H+양지병

원 이비인후과 류 찬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자

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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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ael Lee

Mobile (978) 314-8818

Email mike.lee@gmccloan.com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로서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받는 것은 다양한 이유로 더 복잡할 수 있

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여러 책임

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기에 개인 재정 관리

를 소홀히 할 수 있고, 이는 신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계획과 숙련

된 대출 전문가와의 상담이 매우 중요합니

다. 요즘은 소프트 크레딧 조회(신용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로도Pre-Approval

을 받을 수 있어, 갑작스럽게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을 때도 신용 이슈로 발목 잡히

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소득 증빙은 생각보다 더 복

잡합니다. 사업체에서 급여를 W-2 형식으

로 받는 경우라도, 지분이 25% 이상이면 전

체 사업의 성과를 기준으로 평가되기 때문

입니다. 사업 소득 산정 방식은 상황에 따

라 달라지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모기지 신청 시 요구되는 소득

증빙 서류

가장 일반적인 Conventional Mortgage

의 경우, 개인 및 사업체 세금 보고서가 모

두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1년치 세금 보

고서로도 자격을 갖출 수 있지만, 보통 2년

치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지만 자

영업자의 경우 세금 공제가 많거나 세금 보

고를 연장하게 되면, 소득 증빙이 줄어들거

나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니 꼭 일찍 준비

를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대체 모기지 프로그램

세금 보고서만으로는 자격을 갖추기 어

려운 경우, 또는 세금 보고서를 사용하지 않

는 다음과 같이 유연한 대출 프로그램이 있

습니다:

Business Bank Statement Loan: 최근

12개월간의 사업용 은행 입금 내역을 바탕

으로 소득을 산정하며, 보통 평균 입금액의

50% 이상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세금 공

제 전의 매출을 반영하므로 높은 소득 인정

이 가능합니다.

회계사가 작성한 손익계산서(P&L): 은

행 내역 대신 공인 회계사(CPA)가 작성한

손익계산서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반드시 공인된 CPA가 작성한 재무제표여

야 합니다.

사전 준비가 중요한 이유

자영업자의 경우, 모기지 절차는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

다. 세금 보고를 급히 마무리하다 보면, 고

소득을 신고하는 대신 사업체에서 손실을

나타내는 구조가 되어 대출 심사에 불리하

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보고 연

장, 회계사의 일정, 필수 서류 누락 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

로,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대체 대출 옵션 역시 사전 검토와 준

비 시간이 필요하며, 각 옵션마다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개인 및 사업체의 재정 상황을

충분히 공유하고 상담 받는 것이 핵심입니

다.

자영업자용 모기지 옵션을 알아볼 준비가

되셨나요?

사업체를 운영하며 주택 구입을 고려 중

이라면, 구입을 고려하는 순간부터 모기지

준비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적절한 전략을

통해 세금 혜택을 유지하면서도 모기지 자

격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의 현금

흐름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회계사와 모

기지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주택 구입 또

는 부동산 투자라는 목표를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인가요? 모기지 승인을 위한 소득 산정 제대로 이해하기

  

이주를 할 때 가장 고민하게 되는 점 중

의 하나가 아이의 교육이다. 미국은 각 주,

학군마다 교육 정책, 여건, 분위기 등이 매

우 상이할 수 있어 특히 이주한 지 얼마 안

된 학부모들이 학교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

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보통 이럴

경우 지인을 통한 정보망에 의존하게 되지

만 인적네트워크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타

지에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미국내 학교 랭킹 웹사이트를 통해 정

보를 얻는 경우도 있다. 이런 웹사이트는 학

교에 대한 리서치를 시작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각 주의 여러 차이점을 고려할 때 해

당지역의 교육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기에

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공교육에 대한 투

명한 정보소통을 위해 미국 연방교육법은

학생들이 성적표를 받듯이 각 주마다

“School Report Card,” 즉 “학교 성적

표”를 매년 온라인으로 출시하도록 의무

화하였다. “모든학생 성공법” (Every

Student Succeeds Act)은 현재 미국 내 초

중고 공립교육을 규제하는 광범위한 법으

로 학교 성적표에 필수로 포함해야하는 정

보 및 평가지표를 지정하되 세부적인 평가

방안과 학교 성적표의 형태는 각 주에서 유

연하게 결정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연방법

으로 의무화된 학교 평가지표는 학업성취

도 (Academic achievement), 학업성장도

(Growth), 영어 능력 향상도 (Progress in

achieving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학교의 질 혹은 학생 성공 (School quality

or student success), 졸업률 (Graduation

rate) 등이 있다. 현재 각 주 교육부는 연방

교육부의 승인을 바탕으로 이런 지표들을

자체적으로 설정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주민들과 공유한다. 

학교 성적표는 학교 (School), 학군

(District), 그리고 주 (State) 성적표로 나뉘

어진다. 개인 성적표에 학생에 대한 기본 정

보와 과목별 성적이 기재되어 있듯이 학교

성적표도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와 여

러 지표에 대한 결과를 보여준다. 보통 주

소, 전화번호, 교장성명 등 학교에 대한 기

본 정보와 출석률, 학생 수 및 기타 학생 관

련 통계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많은 학부

모들의 관심사인 학업성취도 및 성장도에

대한 결과도 볼 수 있다. 이는 각 주에서 매

년 진행하는 표준화 시험 결과를 토대로 하

는데 예를 들어 매사추세츠는 Massachu-

setts Comprehensive Assessment System

(MCAS)이라는 시험 결과를 학교 성적표

를 통해 공유한다. 그 외 고등학교 졸업률,

대학 진학률과 같은 대학 및 진로 관련 정

보가 나와있고 정학 및 퇴학률 같은 학교 분

위기 관련 데이터도 볼 수 있다. 또한 학생

당 교육비 (Cost per pupil) 및 교사 관련 통

계자료도 나와있다. 이런 정보는 학교 전체

레벨 혹은 인종, 성별, 영어 학습자 등과 같

은 하위그룹 (Subgroup) 레벨로도 볼 수 있

다. 

마지막으로 학생 개인 성적표에 최종

GPA가 기재되어 있듯이 학교 성적표에도

여러 평가지표를 토대로 한 각 학교의 최종

결과가 나와있다. 이도 각 주마다 차이점이

있는데 각 학교에 4-7개의 등급을 매기는

주도 있고 성과가 저조한 학교만 공표하는

주도 있다. 이런 통합적인 결과를 보며 학

교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파악할 수 있다. 

뉴잉글랜드 지역의 학교 성적표 사이트

는 다음과 같다. 

매사추세츠:

https://reportcards.doe.mass.edu/

뉴햄프셔:

https://dashboard.nh.gov/t/DOE/views

/iReport/FrontPage?%3Aembed=y&%3A

isGuestRedirectFromVizportal=y&%3At

abs=no&%3Atoolbar=no

로드아일랜드:

https://reportcard.ride.ri.gov/

메인:

https://www.maine.gov/doe/dashboard

커네티콧: https://edsight.ct.gov/SAS-

StoredProcess/guest?_program=/CTDO

E/EdSight/Release/Reporting/Public/Re-

ports/StoredProcesses/ConnecticutRe-

portCard&_district=State%20of%20Conn

ecticut&_school=+&_select=Submit

버몬트:

https://education.vermont.gov/data-

and-reporting/school-reports

글쓴이 소개: 

황규령씨는 교육 전문가로서 미국 5개 주 (매

사추세츠, 뉴햄프셔, 캘리포니아, 하와이, 워싱

턴 디씨), 한국, 그 외 여러 국가에서 학업·교육

평가, 언어교육, 교사 연수, 직업교육 등의 다양

한 교육 정책 및 프로젝트를 총괄하였다.

 

[알기 쉬운 미국 교육정책 이야기 : 파일럿]

아이 학교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황규령
infokorbk@hayeraglobal.com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Article (7) – Self-employed, proper income calculation (personal and business tax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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